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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도형> 자료에 기록된 주택 정원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현대 조경의 관점에서 

창의적으로 재현한 설계 프로젝트의 과정과 결과를 제시한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도형> 자료는 18세기 말-19세

기에 제작된 간가도 형식의 문서 자료이다. <도형> 자료에는 전체 88칸에 이르는 주택의 평면 구성과 식물 40여 

종이 식재된 4단 화계가 그려져 있다. 자료에 기록된 주택 정원은 건축물과 외부 공간이 긴밀하게 접목돼 있고 배

후의 자연지형을 활용하기보다 전면에 지형을 조작해 화계를 만들었다는 점이 특징이며, 화계의 식재는 조선 후기

의 원예 취미가 반영되었다. <옥상별서, 화계산수>로 이름 지은 설계 프로젝트는 <도형> 자료에 기록된 주택 정원

을 재현하되, 전통의 구현과 현대적 설계의 접목을 궁극적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간가도에 기록된 평면 배치를 

준용하고 식물 종을 고증해 반영하는 동시에 입지와 건물 구성, 프로그램 적용, 세부 식재 등에서 자료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창안하고 동시대 조경 문화를 반영해 재해석을 가했다. 이러한 시도는 고증 연구와 설계 실천이 서로

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주제어: 간가도, 화계, 별서 정원, 디지털 재현, 전통 조경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gardens recorded in the Do-hyung materials housed at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and presents the process and outcomes of a design project creatively 

reinterpreting these gardens from the perspective of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The Do-hyung 

materials, classified as Gan-ga-do-style documents, were primarily created between the late 18th and 19th 

centuries. These materials depict the floor plan of a residence comprising 88 bays and a four-tiered terraced 

flower bed with over 40 plant species. The residential garden illustrated in the materials is notable for the 

close integration of architectural structures and outdoor spaces, as well as the creation of the terraced flower 

bed using artificial terrain rather than natural topography. The plantings in the terraced flower bed reflect the 

horticultural interests of the late Joseon Dynasty, adding significant historical value. The design project, titled 

Roofside Villa, Landscape of Terraced Flower Bed, aimed to recreate the residential garden depicted in the 

Do-hyung materials while pursuing the ultimate goal of integrating traditional representation with modern 

design. To achieve this, the project adopted the spatial arrangement recorded in the Gan-ga-do documents 

and incorporated plant species based on historical research. Simultaneously, contemporary landscape culture 

was reflected through reinterpretations of site selection, architectural composition, and program application. 

This endeavor demonstrates the meaningful interplay between historical research and design practice, 

underscoring their mutual influence and value.

Keywords: Gan-ga-do, Terraced Flower Beds, Villa Gardens, Digital Representation,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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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립민속박물관에 <도형(圖形)>이라는 명칭과 민속062088이라는 번호가 부여된 조선시대 도면 자료가 소장돼 

있다(그림 1a 참조). 집의 평면 배치를 먹선으로 그려낸 간가도(間架圖) 형식의 자료다. 자료에는 조선시대 양반 가

옥의 전형적 배치를 따르는 88칸 규모의 주택과 함께 식물 40여 종이 식재된 4단의 디귿자 화계를 갖춘 독특한 정

원이 그려져 있다. 박물관 웹사이트의 소장품 정보 전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집의 평면배치를 그린 간가도(間架圖). 사우(祠宇) 6칸, 내사(內舍) 32칸 반, 외사(外舍) 12칸 반, 강정(江亭) 15

칸, 산정(山亭) 6칸, 연정(蓮亭) 1칸, 죽정(竹亭) 1칸, 모정(茅亭) 1칸, 행랑(行廊) 13칸, 정원 등이 표시됨. 각 

건물의 공간 구성과 명칭 등이 묵서됨. 우측 상단에 집의 전체적인 규모를 알 수 있는 기록 있음. 글씨를 수정

한 흔적 있음. 민속62086, 민속62087과 관련 있음(https://www.nfm.go.kr/).

소장품 정보에는 간가도라는 형식과 대략의 구성 요소, 다른 두 유물과 연관되었다는 점(그림 1b, c 참조)이 제

시되었다. 또한 2011년 정명섭 학예연구관이 소장처 기관지의 소장유물 소개란에 자료 이미지를 제시하고 건축 구

성과 화계의 식물을 언급하였다(정명섭, 2011). 그밖에 <도형> 자료에 관한 언급은 찾기 어렵다. 말하자면 이 자료

a: <도형(圖形)>, 가로 51cm x 세로 36cm, 민속062088

b: <도형(圖形)>, 가로 46cm x 세로 33cm, 민속062087

 

c: <도안(圖案)>, 가로 38.5cm x 세로 28cm, 민속062086

그림 1.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된 <도형>과 <도안>
자료: 국립민속박물관(https://www.nf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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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경역사학의 측면에서 상당히 흥미롭고 중요한 공간을 담고 있어 소장처에서 주목한 바 있으나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제작 배경이 밝혀져 있지 않으며1) 조경학 연구 대상으로서 아직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은 <도형> 자료에 기록된 내용의 기초적 검토를 수행하고 대규모 화계로 이루어진 주택 정원의 현상과 

특징을 분석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증 연구과 설계 실천을 접목한 창의적 재현을 시도한다. 논문의 내용은 

2024 제1회 대한민국 전통조경대전의 디지털 설계 부문 수상작 <옥상별서, 화계산수(屋上別墅, 花階山水)>의 성과

를 정리한 것이다. 해당 공모전은 “유구한 한국 전통조경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여 

재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디지털로 만나는 선비의 이상향, 별서정원”을 주제로 제시했다

(https://www.laheritage.kr/)2). 본 논문은 자료에 담긴 전통 조경의 원리 해석과 전통-현대의 접목을 주시한 
전통조경대전의 기획을 따라 대상 자료의 검토와 기입된 정보의 준수를 전제하는 한편, 과거상의 구현에 방
점을 두는 ‘복원적 재현’을 시도하기보다 현대 조경에서의 응용 가능성을 고려하였음을 명시하고자 ‘창의적 
재현’으로 작업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관련 내용은 4장 1절의 ‘재현의 목표와 방향’ 항목에 서술하였다.

설계 작품의 내용과 작업 과정을 전제로 한 논문은 많은 경우 실재 대상지를 전제한 뒤 주변 맥락과 사회 현안 

분석에 근거해 논리를 전개한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지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제작 배경이 전하지 않는 <도형> 

자료의 특성에 따라 대상지 분석 대신 자료의 분석에서 출발해 논리를 전개한다. 논문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2장

에서는 <도형> 자료의 전모를 검토한다. 간가도라는 형식을 통해 대략의 제작 시기를 설정하고 수록된 정보의 성격

을 살피며, 두 가지 <도형>을 비교함으로써 제작 의도를 추정하고 내용 전반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자료에 기록된 

공간을 분석한다. 입지와 규모, 건축물, 화계로 나누어 구성 요소별로 분석하며 이를 통해 자료에 기록된 주택 정원

의 특징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앞에서의 성과에 기반해 창의적 재현을 시도한다. 재현의 목표를 세우고 전제 조건

을 설정한 뒤 공간 영역에 따른 재현의 결과를 제시한다. 끝으로 5장에서는 재현의 성과와 시사점을 정리한다. 고

증 연구과 설계 실천을 접목한다는, 달리 말하면 설계를 통해 연구하고 연구를 통해 설계한다는 본 작업의 취지가 

이루어진 바를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2.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도형> 자료의 이해

2.1 간가도라는 형식

간가도(間架圖)는 건물의 정면(架)과 측면(間) 칸 구성을 그려낸 것으로 한국 전통건축에서 평면도에 해당한다

(김왕직, 2007: 87-88). 바탕면을 일정한 간격으로 구획해 붉거나 검은 선으로 가로세로 직교하는 선을 그어 방안

(方眼)을 짠 다음 그 위에 먹선으로 대상을 그리는데, 이는 지도 제작의 오랜 전통에서 나온 도법으로 여겨진다(이

강근, 2006: 114). 간가도 형식의 도면 중 시기가 올라가는 것은 18세기 초에 제작되었으며 다수는 18세기 말-20

세기 초에 제작되었다(이혜원, 2014: 22). 정정남(2013)에 따르면 간가도의 제작 배경은 건물이 들어설 터를 정하

는 과정에서 후보지가 되는 곳의 정보를 얻기 위해 사전에 제작된 것과 현황을 기록해 보존하기 위해 제작된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3). 간략히 말하면 간가도의 용도는 사전 계획과 사후 기록 두 가지였다고 볼 수 있다.

방안의 간격은 궁궐처럼 넓은 영역을 그린 경우 1.1cm 정도로 작고, 소규모 가옥을 그린 경우 3.9cm 정도로 크

다(이혜원, 2014: 22). 먹선은 칸 구성을 그려내는 것 외에 담장이나 석축단을 그리는 데도 쓰였으며 때로는 굵은 

선이나 겹선, 장대석을 표현한 패턴이 활용되기도 했다. 먹선 외에는 곳곳에 글자가 쓰였는데 주로 건축물과 관련

이 있다. 건물 명칭이나 칸의 성격, 예컨대 廳(청), 房(방), 退(퇴), 고(庫), 廚(주), 門(문)과 같은 글자가 해당 칸 안

에 적혔다. 각각의 글자는 해당 건물의 정면 방향에 맞도록 쓰였는데, 이는 입면이 펼쳐진 형식의 배치도와 같은 

개념을 보여준다(이혜원, 2014: 22).

간가도는 궁궐이나 왕실 가족의 집인 궁가(宮家)를 그린 경우가 많고 양반 가옥을 그린 경우도 있다. 가령 그림 

2a에 제시한 <이문내구윤옥가도형(里門內具允鈺家圖形)>은 왕실과 친족 관계에 있었던 능성 구씨 구윤옥(具允鈺, 

1720-1792)의 가옥을 그린 것으로 대략 18세기 후반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으며(정정남, 2008), 그림 2b에 제시한 

<동궐도형(東闕圖形)>은 창덕궁과 창경궁을 합한 동궐 전체 영역을 그린 것으로 1907년경 제작됐다.

본 논문에서 특별히 두 간가도를 예시로 든 까닭은 화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 2a의 화면 위쪽과 오

른쪽을 보면 굵은 선으로 표현된 담장에 접해 2단의 화계가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화계는 ‘花階’라고 두 자

로 쓰이기도 했고 간단히 ‘階’라고 쓰이기도 했다. 이러한 표현이 얼만큼 실상을 반영했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松’

이라고 쓴 부분도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소나무처럼 눈에 띄는 교목의 경우에는 따로 표기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2b로 제시한 <동궐도형>을 보면 경훈각 뒤로 3단의 화계가 확인된다. <동궐도형>의 화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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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부분을 비롯해 어디에도 식재가 표현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그림 2c에 제시한 <동궐도>를 보면 해당 부분

에 약간의 식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자료 사이에 시차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전반적 표현 양상을 볼 때 간가

도인 <동궐도형>에서 식재는 기록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위에서 제시한 두 사례 외에도 지금까지 보고된 간가도류 자료에서 식재는 기록의 대상으로서 건축물에 비해 상

대적으로 간과된 경향이 있다. <동궐도형>에서 엿보이듯 존재했음에도 기록되지 않았거나, <이문내구윤옥가도형>과 

같이 ‘화계’라는 말로 뭉뚱그려진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이 다루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도형> 

자료는 지금까지 보고된 간가도류 자료 중에서 화계의 형식 뿐만 아니라 기록의 수준에 있어서도 특별히 주목할 

만한 자료라 할 수 있다.

2.2 <도형>의 기록 내용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도형>의 유물 크기는 가로 51cm 세로 36cm이며 바탕에 흑색의 방안이 그려진 흔적이 

옅게 확인된다. 방안 한 칸의 길이는 대략 1.1cm 정도로 간가도 중에서는 방안의 크기가 작은 편이다. 먹선의 굵기

는 모두 동일하며, 글자를 고쳐 써서 겹쳐 보이거나 종이를 덧바른 부분이 확인된다.

<도형>에는 표제가 쓰여 있지 않고 방위 표시도 없다. 또한 여느 간가도처럼 공간의 좌향에 글자의 방향을 맞춰 

쓰는 방식이 적용돼 있다. 따라서 자료의 정방향을 특정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재현을 위해 공간의 방위를 임

의로 설정하는 4장 이전까지, 소장처에서 제공하는 그림 1a의 이미지 방향을 그대로 따라 서술을 전개한다.

<도형>의 틀은 두 개의 직사각형에 의해 잡혀 있다. 최외곽의 직사각형은 특정한 공간 요소를 지시하지 않는 것

으로서 지면을 한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 내부에는 화면 좌측 상단으로 치우친 위치에 하나의 직사각형이 더 

자리해 있다. 이 직사각형은 주택의 대지 경계, 달리 말하면 외곽 담장을 지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전제한다면 

작은 직사각형과 큰 직사각형의 사이는 대지 바깥의 주변 상황에 해당한다. 작은 직사각형의 왼쪽에는 ‘대강(大江)’

과 ‘유수(柳藪)’, 즉 큰 강과 버드나무 숲이 있다. ‘유수(柳藪)’에서 ‘임(林)’자가 아닌 ‘수(藪)’자가 쓰인 것이 주목된

다. 조선의 임수에 따르면 ‘임(林)’은 물을 동반하지 않는 경사지를 가리키며 ‘수(藪)’는 물이 없는 못, 즉 초목이 

울창하되 지세가 낮고 평탄해 천택(川澤) 부근의 수림에 해당한다(생명의숲국민운동, 2006: 134-135). 즉 유수는 

대강 인근의 버드나무 저지대 숲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작은 직사각형의 위쪽과 아래쪽은 비워져 있되, 화계와 행랑

의 외곽선이 위쪽에서는 직사각형과 일치하고 아래쪽에서는 넘어서 있다는 점이 다르다. 작은 직사각형의 오른쪽은 

상단과 하단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상단에는 건축물의 총괄 내역이 아홉 줄로 쓰여 있다. 하단에는 갖가지 

식재와 정자, 연못 등 경관 요소가 산재해 있다. 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2.3 <도형>의 제작 의도

<도형>에 기록된 내용 자체는 이 간가도가 무엇을 왜 그린 것인지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데 소장처의 유물정보

에 제시된 두 건의 관련 유물, 그중에서도 본 논문에서 다루는 <도형>과 동일한 명칭으로 등록된 민속062087 유물

a: 장서각 소장 <이문내구윤옥가도형> 부분 b: 규장각 소장 <동궐도형>의 경훈각과 화계 부분

 

c: 고려대 소장 <동궐도>의 경훈각과 화계 부분

그림 2. 화계가 포함된 간가도 사례와 참고 자료
자료: a: 디지털 장서각(https://jsg.aks.ac.kr/); b: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s://kyu.snu.ac.kr/); c: 문화부 문화재관리국,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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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료의 제작 의도를 추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4).

민속062088과 민속062087은 한눈에 보기에도 같은 공간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뜰집이

라 부르기도 하는 미음자 형태의 건축물이 중심을 차지하고 왼쪽에 독립된 정자와 디귿자 화계가, 반대쪽에 별도의 

담장을 갖춘 장방형 건축물이 자리한 배치가 대략 유사하다. 게다가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독특한 구

성의 화계가 공통적으로 그려져 있으므로 두 자료가 서로 다른 공간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그 배치의 구성과 표현의 수준을 자세히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림 3은 두 가지 <도형> 자료

를 중첩해서 그 차이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평하자면, 본 논문에서 주로 다루는 민속062088(황색)은 

민속062087(청색)에 비해 건축물 사이의 유기적 관계가 더욱 강화되어 있다. ‘사랑(舍廊)’이라는 글자가 돋보이는 

미음자 뜰집의 왼쪽 아래 부분을 중심으로 화계를 감상하는 정자 별채와 대문이 있는 외행랑이 훨씬 가깝게 배치

되어 있다. 시점을 화계 인근의 정자로 옮겨보면 차이가 더욱 분명해진다. 민속062087(청색)은 정자의 위치가 화계

와 더 가까울 뿐 아니라 뜰집과의 사이 마당을 취병이 가로지르고 있다. 또한 정자 주변으로 여러 식물과 화분, 돌 

따위가 흩어져 있다. 반면 민속062088(황색)은 정자가 화계보다 뜰집과 더 가까이 배치되었으며 사이를 가로지르는 

취병이 없다. 식재가 정자 사방에 흩어져 있지 않고 화계 쪽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다르다.

표현의 수준 측면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화면 아래쪽의 외행랑 부분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민속062087(청색)

의 선이 고르지 못하며, 화계의 식재를 비교해 보면 민속062088(황색)에 기입된 내용들이 보다 상세함을 알 수 있

다. 예를 들어 4단 중앙의 경우 민속062088(황색)에는 “紅桃(홍도), 碧桃(벽도), 蓮桃(연도), 三色桃(삼색도), 花桃
(화도), 紅三色桃(홍삼색도)”라 적혀 있지만 민속062087(청색)에는 “各色雜桃(각색잡도)”라 쓰였을 뿐이다. 화면 오

른쪽에 쓰인 총괄 내역과 그 아래쪽의 경계 밖 정자들도 민속062088(황색)에서만 보인다.

이상으로 살핀 공간의 내용과 표현의 수준 차이는 민속062087(청색)과 민속062088(황색)를 연습본과 최종본의 

관계로 추정하게 한다. 거시적 관점에서의 공간 구성은 처음의 기획을 견지하되, 연습본으로부터 구체적 배치를 보

완하여 더 나은 필치로 도면을 완성했던 것이다.

두 <도형>이 하나의 기획 아래 제작된 연습본과 최종본이라면, 그런데 필치만이 아니라 둘 사이에 공간 구성상 

차이가 있다면 기록의 대상 공간은 간가도 제작 당시에 실존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실존하는 공간을 

기록하려는 의도로 두 간가도가 제작되었다면 위와 같은 공간 구성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증개축의 

관점으로 두 <도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두 <도형>상 배치 차이가 너

무 크다. 간가도가 방안을 통해 축척의 관념을 내포한 형식임을 감안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라 할 수 있다. 

그림 3. 두 가지 <도형> 자료를 중첩한 이미지
범례: 청색: 민속062087(연습본으로 추정), 황색: 민속062088(최종본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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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062087의 공간을 민속062088의 공간으로 공사를 했든 그 반대이든 간에 이 정도 차이를 반영하는 공사라면 

구성 요소를 조정하거나 추가하는 정도를 넘어서 기초 공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

위에서 전개한 논의에 따라, 본 논문은 <도형>을 제작할 당시 부재했던 가상 공간을 그린 간가도로 추정한다. 

민속062087(청색)을 먼저 그린 후 내용과 형식을 보완해 민속062088(황색)을 그린 것으로 본다. 구체적 제작 의도

는 추가 고증을 요하는 문제다. 다만 양반 살림집으로서 완정한 건축 구성을 갖춘 동시에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화려하고 다채로운 조경 구성을 갖추었으므로 제작자가 스스로의 이상적 주거 공간을 그린 것으로 추정한다.

3. <도형> 자료에 기록된 주택 정원의 분석

3.1 입지와 규모

<도형>에 기록된 공간의 입지의 성격은 지형과 좌향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먼저 지형을 살펴보겠다. <도형> 

자료에서 지형을 추론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요소는 ‘대강(大江)’과 ‘유수(柳藪)’다. 화면 왼쪽, 대지 경계 바깥에 

기입된 두 요소는 거시적으로 화면 왼쪽 공간이 오른쪽 공간보다 낮은 지대일 가능성을 제기하게 한다. 강과 함께 

버드나무 숲이 있고, 그로부터 가까이 그려진 정자가 ‘강정(江亭)’으로 지시되며, 건물 일부에 버드나무 소리를 듣

는다는 뜻의 ‘문류정(聞柳亭)’이라는 이름이 부여된 것으로 볼 때, 주택의 대지는 강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으로 설

정되었다고 추정된다. 관건은 4단 규모의 화계가 자리한 지형의 성격이다. 강정과 화계 너머가 거시적으로 저지대

에 해당할지라도 화계 자리에 얕은 언덕이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반대로 완전한 평지나 하강하는 지형 위에 4

단에 이르는 화계를 순수한 인공지형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의 지형에 대한 섣

부른 추정을 지양하되, 화계가 능선에 기대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어느 정도의 지형 조작이 가미되었으리라 

판단한다. 그 외에 대지 경계 내부의 지형은 별다른 근거가 없으므로 평지에 가까운 지형으로 상정한다.

다음은 좌향을 살펴보겠다. 건축물 배치만 보면 화면 오른쪽을 북쪽으로 두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렇다면 

전반적 지형을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안채 대청과 사당이 남향으로 놓이는 모습도 자연

스럽다. 문제는 화계다. 뒤에서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화계의 식재 구성을 보면 단이 상승할수록 식물 규격이 커지

고 하단에 양지를 좋아하는 소철과 종려 같은 남부 수종이 있다. 만약 이런 식재 구조에서 화계가 북쪽으로 열려 

있다면 하단에는 그림자가 심하게 드리울 것이다. 요컨대 건축물 위주로 보면 화면 오른쪽이 북쪽, 화계 위주로 보

면 왼쪽이 북쪽인 것이 합리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후자를 잠정적 결론으로 내린다. 화면 왼쪽이 북쪽이더라도 안

채 대청 등에서 빛을 들이는 데 문제가 없고, 사당이 남쪽에 북향으로 놓이더라도 의례 공간의 배치가 절대 방위보

다 상대 방위와 공간 체계로써 결정된다는 점에서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홍승재, 1992). 또한 <도형>의 강정 중 

화면상 위쪽에 향일헌(向日軒)과 선월정(先月亭)이 있다. 이는 화면 위쪽이 해와 달이 뜨는 동쪽일 가능성, 즉 화면 

왼쪽이 북쪽일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 무엇보다도 간가도의 제작자가 화계의 구성과 표현에 특별한 공을 들였다

는 점을 고려한다면 화계를 남향으로 두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입지에 이어 대지 규모를 검토할 차례다. 대지 경계라 할 수 있는 작은 직사각형의 크기를 간가도 방안 기준으

로 보면 긴 변 30.5칸, 짧은 변 18.5칸이다. 간가도에서 한 칸은 영조척 8척(尺)에 해당하며 이는 약 2.4m이다(이

강민, 2018: 107). 이 수치를 대입해보면 <도형>의 대지 경계는 긴 변 약 73.2m, 짧은 변 약 44.4m이다. 면적을 

계산하면 약 3,250㎡로 983평 가량이 된다. 건축물 88칸에 대지 면적 983평은 양반 가옥 중에서 최상급이다. 남아 

있는 전통마을의 종택 대부분을 상회하고 창덕궁 연경당이나 낙선재보다는 작은 수준이다.

3.2 건축물 구성

<도형>의 우측 상단에 적힌 건축물 총괄 내역을 순서대로 옮기면 사우(祠宇) 6칸, 내사(內舍) 32.5칸, 외사(外
舍) 14.5칸, 강정(江亭) 14칸, 산정(山亭) 6칸, 연정(蓮亭) 1칸, 죽정(竹亭) 1칸, 초정(草亭) 1칸, 행랑(行廊) 13칸, 

전체 합계 88칸이다(표 1 참조). 사우는 사당, 내사는 안채, 외사는 사랑채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 지금부터는 독해

의 편의를 위해 바꾸어 쓰겠다. 이 내역은 화면 위쪽의 부출입구 외행랑, 담장의 협문(門), 곳곳의 측간(厠), 장독대

(醬間)와 디딜방아(碓間)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며 표기된 칸 수를 모두 더하면 88칸이 아닌 89칸이 되는 등 일

부 오류가 있다5). 내역에서 주목할 부분은 나열의 순서다. 사당-안채-사랑채-정자-행랑의 순서는 당시 제작자가 

인식했던 공간의 위계를 드러낸다. 또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어지는 공간의 물리적 배치와도 일치한다.

<도형>에 기록된 주택 정원의 방문객은 외행랑의 대문을 통해 주택으로 들어선다. 중문을 마저 통과해 안으로 

들어서면 왼쪽으로 강정, 오른쪽으로 사랑채가 보인다. 강정은 사면에 퇴를 두르고 가운데 방, 좌우에 마루와 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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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를 두고 있다. 강정에 오르면 디귿자로 꺾인 배치의 4단 화계가 시야를 가득 채운다. 뒤로 돌아 사랑채로 향한다. 

강정과 사랑채는 두 칸, 즉 4.8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 가깝다. 강정과 사랑채가 마주한 부분은 양쪽 모두 퇴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리에 당호와 각종 문구를 적은 현판이 다수 걸려 있다. 사랑채로 시선을 모아보자. 사랑채의 중

심은 뜰집 모서리에 놓인 3칸 크기의 마루다. 흥미로운 점은 마루를 중심으로 두 개의 사랑(舍廊)이 유사한 구성을 

갖춘 채 서로 직교하는 방향으로 놓여 있다는 점이다. 두 개의 사랑방은 하나의 마루를 공유하며 각각 퇴와 동방

(洞房), 누(樓)를 갖추고 있다.

이상으로 외행랑에서 강정과 사랑채까지 살폈다. 다음은 안채와 사당을 살필 차례다. 안채의 평면은 사랑채와 결

합하여 하나의 뜰집을 이루되 담장을 통해 그 영역이 구분돼 있다. 안채의 중심은 6칸 대청이다. 대청 옆으로는 안

방(內房), 건넌방(越房), 헌방(軒房) 등 여러 방과 누가 배치돼 있고, 방과 누 옆으로는 창고가 마련돼 있다. 대청의 

한쪽은 중정을 향해 열려 있고, 반대쪽은 사당을 향해 열려 있다. 안채가 생활 공간의 중심이자 의례 공간의 중심

임을 잘 드러내는 배치다.

끝으로 ‘입지와 규모’ 항목에서 대지 경계로 본 작은 직사각형 바깥의 정자 네 채를 살필 차례다. 화면 오른쪽 

아래 부분을 보면 위에서부터 죽정(竹亭), 연정(蓮亭), 초정(草亭), 산정(山亭)이 있다. 죽정은 팔각형 평면으로 그

려져 있고 바깥에 ‘죽정(竹亭)’이라 표기돼 있으며 주변은 ‘죽림(竹林)’이 둘러싸고 있다. 평면 내부에는 ‘의육관(宜
六館)’이라 쓰여 있는데, 곁에 의우(宜雨), 의설(宜雪), 의시(宜詩), 의금(宜琴), 의기(宜棋), 의호(宜壺)라 적힌 것으

로 볼 때 ‘비, 눈, 시, 거문고, 바둑, 투호 여섯 가지를 즐기기에 좋은 집’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연정은 타원형에 

가깝게 그려져 있으며 바깥에 ‘모정(茅亭)’이라 표기돼 있다. 주변은 연지(蓮池)로 둘러싸여 있는데 한쪽에 물고기

를 기르는 못이라는 뜻의 ‘양어지(養魚池)’라 적혀 있어 주목된다. 평면 내부에는 연꽃 같은 배의 뜻을 지닌 ‘우방

창(藕舫窓)’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다. 산정은 6칸 규모로 경계 바깥의 정자 중 가장 크다. 가운데 방이 있고 삼면에 

퇴가 둘러져 있으며 나머지 면에는 누헌(樓軒)이 자리해 있다. 각각의 면에 별도의 당호가 부여돼 있으며 주변에 

매화나무, 복숭아나무, 배나무 등 교관목이 둘러져 있다. 초정은 한 칸 규모의 직사각형으로 그려져 있고 바깥에 

‘초정(草亭)’이라 표기돼 있으며 내부에 ‘읍청각(挹淸閣)’이라 쓰여 있다.

3.3 화계의 구성

화계의 평면은 디귿자로 강정 앞마당을 감싸 안는 모습으로 이루어졌다. 단은 총 네 개이며, 상대적으로 두꺼운 

너비의 단이 1-3단의 양쪽 끝을 닫아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부분을 ‘좌우 축대’라 부르기로 한다. 좌우 축대

와 4단의 마구리는 위아래 두 외행랑과 가깝고 담장으로 이어져 있으며 사이에 작은 측간이 삽입돼 있다.

화계의 단 구성에서 관건은 높이다. 그중에서도 요점은 상하 관계다. 마당으로부터 강으로 다가갈수록 화계의 높

이를 내려가게 할 것인가 올라가게 할 것인가? 전자의 경우 강쪽으로 낮아지는 지형 전반과 어울리고 ‘강정’으로서 

건축물 칸 수 구성 당호, 문구 경관 요소

사우(祠宇) 6 (廳)3, (房)3 - -

내사(內舍) 32.5
大廳6, 廳1, 內房2, 洞房1, 軒房1, 越房2, 

下房1.5, (退)1, 樓4, 庫6, 書庫1.5, 
壁欌0.5, 板墻0.5, 虛3, 中門1, (불명)2

- -

외사(外舍) 14.5
(廳)3, 樓1, 樓軒2, 舍廊4, 房1, 洞房2, 

(退)2, 門0.5

海瀾閣, 天高閣, 山高樓, 水長樓, 敬梓樓, 
得月樓, 春風閣, 道靖齋, 足閒堂, 谷耘舍, 
棣華室, 歸讀窩, 汲泉煮茗, 山房, 喜雪樓

-

강정(江亭) 14 軒樓3, (廳)2, 房3, 退7
亭一見, 聞柳亭, 先月樓, 向日軒, 風來亭, 

便爲室, 第一江山, 砥拄中流
(다음 절에서 상세 분석)

산정(山亭) 6 樓軒2, 房1 (退)3 樓雲白, 亭哉快, 籠翠堂, 莊櫟齋
江梅, 棠海, 桃, 紅梅, 碧桃, 

芙蓉, 杏, 梨, 李

연정(蓮亭) 1 茅亭(타원형 평면) 藕舫窓 蓮池, 養魚池

죽정(竹亭) 1 (팔각형 평면) 宜六館, 宜雨, 宜雪, 宜琴, 宜詩, 宜棋, 宜壺 竹林

초정(草亭) 1 (사각형 평면) 挹淸閣 -

행랑(行廊) 13
大門1, 中門1, 虛廊4, 虛1, 廐1, 庫2, 房1, 

軒1, 厠1
- -

합(合) 88 - - -

* ‘건축물’과 ‘칸 수’는 <도형>의 총괄 내역을 그대로 따랐으며, ‘구성’에서 괄호 안 내용은 <도형>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연구자가 기입함

표 1. <도형>에 표기된 건축물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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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리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예컨대 이탈리아의 정원 이졸라 벨라(Isola Bella)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된다. 후

자의 경우 강정에서 강을 바라보는 시야는 가려지는 대신 화계의 전모가 한눈에 들어온다. 창덕궁 대조전 일대나 

창경궁 통명전 뒤 화계가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보다는 후자, 즉 강으로의 전망보다는 화계 중심의 단 구성이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 까닭

은 건축물이 화계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경우와의 차이를 두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화계 상단이 건축물

의 기단을 겸하는 구조이거나, 하단부에서 화계와 건축물을 함께 바라보는 시각적 전면성이 강하거나, 건축물 내부

로부터 조망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관에 해당한다(문화재청, 2022: 228). 그런데 <도형>의 화계는 강정의 기단으로 

보기에 거리가 너무 멀고, 화계 외곽이 대지 경계이므로 시각적 전면성이 없으며, 조망의 목적을 전제하기에는 교

목을 비롯한 식재가 과도하고 디귿자 형태의 디자인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반면 강으로 다가갈수록 높아지는 단 

구성이라면 식물의 배치와 마당을 위요하는 디귿자 형태가 모두 자연스럽다(그림 4 참조).

이상의 상하 관계를 바탕으로 식재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6). 식재는 높이와 위치, 즉 지면에서 1-4단에 이르는 

상하 단차와 중앙/측면의 좌우 배치를 고려해 이루어졌다. 위로 올라갈수록 식물의 규격이 커지며, 좌우 대칭의 균

형을 맞추는 동시에 다양성을 주었다(표 2 참조). 지면에는 두 켜로 식재가 배치되었다. 화계와 살짝 거리를 두고 

앞으로 진출한 곳에는 대나무․석류․포도․매화 화분이 늘어서고 한쪽에 귀한 수종인 소철과 종려가 놓였다. 화계

와 인접한 곳에는 정면에 국화, 월계화, 사계화와 같이 작은 초화류가 놓이고 좌우에는 대나무를 배경으로 좌측에 

난초, 우측에 파초가 배치됐다. 1단은 중앙에 모란, 측면에 작약이 배치되었으며 색과 홑꽃 겹꽃 여부를 통해 다양

성을 주었다. 2단은 중앙에 왜철쭉, 영산홍, 산매화, 측면에 해당화와 장미가 놓였는데 모서리에 괴석이 배치된 점

이 흥미롭다. 3단은 중앙에 진달래와 영산백이 놓이고 측면에 철쭉과 진달래가 놓여 2단과 연속성이 있는데, 모서

리에 수피가 푸른 교목인 벽오동이 배치되었다. 2단과 3단 모서리의 괴석과 벽오동은 수직성이 강조되는 시각 요소

로서 자칫 번잡해질 수 있는 화계의 시각적 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최상단인 4단에는 중앙에 각

종 복숭아나무, 측면에 각종 매화나무가 배치되었다. 교목이 최상단에 놓임으로써 작은 크기의 초화류와 관목을 가

리지 않는 동시에 최후방에 놓임으로써 그림자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좌우축대에는 철쭉과 영산홍 등 

2-3단에서 확인되는 식물와 유사한 크기의 관목이 확인되며, 4단 외곽선의 바깥에는 취병이 둘러져 있다. 취병은 

목련꽃(幸夷花), 소나무(老松), 사철나무(杜冲) 세 가지가 확인되며 작은 글씨로 살구꽃(杏花)이 기입된 부분이 있

어 취병에 초화류가 부가된 것으로 보인다7).

그림 4. <도형> 자료의 건축물과 화계 구성에 관한 분석
범례:  누(樓),  마루(廳, 退 포함),  방(房),  마구간(廏)‧장독대(醬間)‧디딜방아(碓間),  화장실(厠),  창고(庫),  헛간(虛)‧문(門) (이상 건축물),  지면(이격),
      지면(인접),  1단 중앙,  1단 측면,  2단 중앙,  2단 측면,  3단 중앙,  3단 측면,  4단 중앙,  4단 측면,  좌우 축대,  외곽 취병 (이상 화계)

     * 우측 상단은 주요 공간 키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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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구분 색상 범례
(그림 4)

구성 요소의 원문(풀이)
높이 위치

지면
이격 蘇鐵(소철), 棕櫚(종려), 竹盆(대나무화분), 榴盆(석류화분), 葡盆(포도화분), 梅盆(매화화분)

인접 竹(대나무), 甘菊(감국), 盆菊(국화화분), 月桂(월계), 四桂(사계), 蕉(파초), 蘭(난초)

1단
중앙 千單葉紅白牧丹各花(붉고 흰 홑겹꽃각종 모란)

측면 芍藥白紅單葉(희고 붉은 홑꽃 작약), 芍藥紅白千葉(희고 붉은 겹꽃 작약)

2단
중앙 倭紅(왜철쭉), 映山◎(영산홍 추정), 山梅花(산매화), 怪石(괴석), 왜석(倭石)

측면 睡雜海棠(해당화), 紅黃薔薇(홍황장미)

3단
중앙 紅杜鵑花(붉은 진달래), 映山白(영산백), 碧梧(벽오동)

측면 紅白蹲躅花(붉고 흰 철쭉), 白紅杜鵑花(희고 붉은 진달래)

4단
중앙 紅桃(홍도), 碧桃(벽도), 蓮桃(연도), 三色桃(삼색도), 花桃(화도), 紅三色桃(홍삼색도)

측면 玉梅(옥매), 紅梅花(홍매화), 春梅花(춘매화), 紅梅花(홍매화), 黃梅(황매)

좌우 축대 倭紅(왜철쭉), 映山(영산홍), 百日紅(백일홍), 山丹(개나리)

외곽 취병 幸夷花翠屛(목련꽃취병), 杏花(살구꽃), 老松翠屛(소나무취병), 杜冲翠屛(사철나무취병)

표 2. <도형>의 화계 부분에 기입된 구성 요소

3.4 <도형> 자료에 기록된 주택 정원의 특징

입지, 건축물, 화계로 나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형>에 기록된 주택 정원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형>의 화계는 건물 앞에 대규모로 조성한 것으로서 건물 뒤에 자연지형을 활용해 조성한 화계와 차별

화된 독특한 사례다. 조선시대 정원에서 화계는 대개 건물 배후의 언덕에서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는 옹벽이 식

물의 감상 공간을 겸했던 것이다. 그런데 <도형>의 화계 너머로 버드나무 숲(柳藪)과 큰 강(大江)이 있고, 그에 가

까운 정자가 ‘강정(江亭)’과 ‘문류정(聞柳亭)’으로 지시되며, 입지 환경의 보편 논리인 배산임수의 구도를 떠올려 볼 

때, 화계 너머의 지형은 고지대보다는 저지대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형>에 기록된 형태의 화계를 

조성하려면 일정 정도의 지형 조작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짐작된다. <도형>의 화계는 옹벽의 기능보다는 식물의 

감상에 초점을 맞춰 충분한 규모로 마련한 ‘전경화된 화계’의 사례로 볼 여지가 있다(그림 5a, 5b 참조). 물론 현재 

남아 있는 화계 유적 중에서 이와 유사한 조건과 형식을 갖춘 사례는 찾기 어렵다. <도형>의 화계를 ‘전경화된 화

계’로 보는 본고의 해석은 그 타당성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후속 연구를 통해 본고의 

해석이 인정될 만한 근거가 더욱 견고하게 마련된다면, <도형>이 화계에 관한 기존의 인식과 규범을 확장시킬 수 

있는 사례라 되리라 기대한다.

둘째, <도형>에서 건축물의 구성은 경관과 기능을 고려해 실내공간과 실외공간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짜여 

있다. 이러한 특징은 진입 동선과 담장 구획, 누의 설정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행랑채와 담장의 형태는 꺾어 들어

가는 식의 진입 동선을 발생시켜 시야를 가리고 펼쳐내는 경관의 시퀀스를 자아낸다. 사랑채와 안채와 결합돼 있는 

a: 배후의 자연지형을 활용한 화계 

c: 누를 매개한 건축과 외부 공간 관계 d: <태평성시도> 부분b: 전면에 땅을 돋우어 조성했다고 추정되는 <도형>의 화계

그림 5. <도형> 자료에 기록된 주택 정원의 특징에 관한 다이어그램과 참고 자료
c 범례:  누(樓),  마루(廳),  누에서의 시야
d 자료: 국립중앙박물관(https://www.museu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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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음자형 뜰집에서 뻗어 나오는 담장은 실내공간의 기능에 따라 마당을 분절하는데, 누의 위치가 분절된 마당과 조

응하여 곳곳에 자리해 있다. 담장-마당-누의 연계는 입면의 개방과 시선의 왕래를 통해 실내공간과 실외공간이 긴

밀하게 연동하는 전통건축의 외향성을 잘 드러낸다(그림 5c 참조).

셋째, 식물 40여 종이 식재된 4단 화계는 조선 후기 원예 취미가 조경 공간으로 발현된 흥미로운 사례다. 식물

의 목록을 보면 정원의 주인이 화훼에 관심이 많은 애호가임이 잘 드러난다. 같은 종의 꽃나무 중에서도 색상, 개

화 시기, 홑/겹꽃 여부에 따라 다양성을 주었고 소철, 종려, 파초, 난초 등 구하기도 기르기도 어려운 식물을 여럿 

갖추었다. 미적 감상과 생육 환경을 고려한 식재도 돋보인다. 단이 올라갈수록 식물의 규격이 커지는데, 이는 정자

와 뜰에서 바라보이는 장면과 그림자가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식물 종류나 식재 구성으로 볼 때 

<도형>에 기록된 화계는 18세기 이후 조선에 유행했던 원예 취미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민

(2005)에 따르면 18-19세기에는 문인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꽃의 재배와 정원 조성이 유행하고 화훼 유통과 분재를 

생업으로 삼는 전문 직업인이 출현했다. 18세기 말-19세기 초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이수미, 2024) 국립중앙박물

관 소장 <태평성시도>는 당시 유행했던 화훼 취미와 유통 현상을 잘 보여준다(그림 5d 참조). 이 시기는 <도형>의 

자료 형식인 간가도가 제작되었던 때와도 맞아떨어진다. <도형>의 화계는 원예 취미가 유행하던 시절, 다양한 표본

을 보유하고 한눈에 감상하며 관리가 용이하도록 꾸민 애호가의 시설로서 의미가 있다.

4. <도형> 자료에 기록된 주택 정원의 창의적 재현

4.1 재현의 목표와 방향

4.1.1 자료 속 공간의 재현과 전통 조경의 원리 구현

본 논문은 자료에 대한 연구에서 출발해 현대 조경 설계로 귀결되는 작업의 결과물이다. 이는 “전통 조경의 원

리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을 제작(https://www.laheritage.kr/)”하는 것으로 명시된 공모전의 취지를 

따르는 동시에, 서론에 썼듯 고증 연구와 설계 실천 사이의 관계를 적극 모색해보려는 연구자의 뜻에 기인한다. 관

점을 더 확장해보건대, 과거에 대한 연구와 현재의 실천 사이 긴밀한 연동은 역사와 설계 모두의 궁극적 본령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하나의 작업에서 이를 압축적으로 구현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의 시도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려면 일차적으로 <도형> 자료에 담긴 전통 조경의 요

소와 원리를 충실하게 구현해야 한다. <도형>에는 식물의 종류를 비롯해 화계, 취병, 화분, 괴석, 담장 등 당시에 

주택 정원을 이루는 데 쓰였던 구성 요소들이 기록돼 있다. 본 논문은 간략한 선이나 글자로 기록된 각각의 요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검토했으며, 전통 공간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요소의 확인에 그치지 않고 구성의 원

리와 특징에 대해 고찰했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와 현존 유적을 참조하여 요소별 형식과 기법을 파악하고, <도형> 

자료에 담긴 주택 정원 고유의 미적 원리를 제시하여 재현의 근거와 원천으로 삼았다.

4.1.2 기록의 재구성과 현대 조경 설계의 적용

이 작업의 목표는 자료 제작자의 관점에서 주택 정원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데 있지 않다. 그보다는 현대 조경 

설계의 관점에서 자료에 기입된 공간을 새롭게 재현함으로써 그 덕목을 찾아내고 적용의 연결고리를 가시화하는 데 

있다. 전통 조경의 요소와 원리에 충실하되 현대 조경의 관점을 투사하는 데는 난관이 존재한다. 예컨대 다음과 같

은 질문들이 있다. <도형>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재료와 기법에서 참조 사례를 얼마만큼 

수용할 것인가? <도형>에 기록된 부분 중 어느 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준수하고 재해석할 것인가?

본 논문이 궁극적으로 설계로 귀결되는 바,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현대 조경 설계의 측면에서 갖는 의미

에 방점을 두었다. 달리 말하면 이 작업은 과거 유산의 복원적 재현보다는 동시대 공간의 창의적 재현을 추구했다. 

주택 정원의 구성과 화계의 형식이 동시대 조경 실천과 접목되도록 <도형>에 기록된 정보들 사이의 여백을 채우고 

때로는 재구성하며 디테일을 부여했다. 공간의 사용자로 자료의 원제작자를 떠올리기보다는 자료를 오래된 청사진

으로 두고 지금의 시점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모종의 의뢰인을 설정했다.

작업의 수위는 기본계획(schematic design) 단계로 설정했다. 설계의 방향성과 전제, 주안점을 설정하고 전체 영

역을 다루는 평면배치도를 작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요 공간별 렌더링 이미지를 제작했다. 그 과정에서 자료의 

고증 연구와 사례 참조를 통해 피드백을 거쳤다. 가령 <도형>을 두고 때로는 자료의 작성자와, 때로는 가상의 클라

이언트와 대화하는 마음으로 나무를 심고 돌을 옮기고 뜰을 꾸미며 장면을 만들고 교정해 나갔다. 전체 대지와 건

축 모델링은 라이노세로스를 썼으며 루미온으로 렌더링했다. 렌더링 과정에서 재질을 입히고 식재를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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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현의 전제 설정과 주안점

4.2.1 옥상으로의 입지 설정과 좌향 설정

직사각형의 대지 경계, 고저차가 뚜렷하지 않은 전반적 지세, 강으로의 조망과 지형을 조작해 조성한 화계의 존

재를 수용하면서 현대 조경의 관점에서 시사점을 던질 만한 대지로 고층건물의 옥상을 설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배

치 관계가 불분명한 네 채의 정자는 재현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좌향은 3장 1절에서 썼듯 화계가 위치한 방향을 

북쪽으로 두어 화계가 남향으로 열리도록 했다(그림 6a 참조).

4.2.2 인공지반을 고려한 화계 디자인

현대 도시의 조경 설계에서 식재 기반은 인공지반인 경우가 많다. 자연지형에서 화계는 식물 규격과 관련해 토

심이 관건이 되지 않지만, 토심 확보가 관건인 인공지반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다단 형식은 뚜렷한 이점이 있다

(그림 6b, 6c 참조). <도형>의 식재처럼 낮은 단에는 낮은 식물을, 높은 단에는 높은 식물을 심으면 필요한 토심을 

적절히 가져갈 수 있으며 이는 인공지반에서 식재로 연출하는 경관을 풍부하게 하는 기법으로 효과적이다. <도형>

에서 화계와 인접한 지면에 다수 놓인 화분의 경우도 인공지반에서 용이한 식재 형식이므로 적극 활용하였다.

4.2.3 평면 배치의 준용과 치수 적용

간가도 형식에 따른 평면 배치와 규격은 <도형>에 담긴 핵심 정보이므로 그대로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3

장 1절에서 언급했듯 간가도의 방안의 규격은 통상적으로 한 칸당 8자(尺), 대략 2.4m에 해당하므로 이 수치를 전

체 영역에 적용했다(그림 7a 참조). <도형>에 기록된 칸의 모듈 시스템을 대상지 전체에 적용하면 선의 정렬과 규

격의 일관성 측면에서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정돈과 연계를 꾀하기 유리하다. <도형>의 주택 배치는 진입 동선과 

a. 평면 배치의 준용과 칸당 8척의 수치 적용 b. <도형>에 기록된 영역별 기능을 재해석

그림 7. <옥상별서, 화계산수>에서 <도형>에 기입된 정보에 대한 접근 전략

a: 옥상으로의 입지 조건과 방위 설정 b: 자연지형에서의 화계 모식도 c: 인공지반에서의 화계 모식도

그림 6. <옥상별서, 화계산수>의 입지 설정과 화계에 관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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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구획, 누의 설정 측면에서 실내-실외공간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짜여 있다. 이를 준용함으로써 건축과 조

경이 조화를 이루고 전통과 현대가 접목된 정취의 옥상정원의 형태를 구현하고자 했다.

4.2.4 영역별 기능의 현대적 재해석

주택 정원을 이루는 세부 영역은 현대의 옥상정원에 걸맞은 용도와 형태로 바꾸되 본래의 특성을 고려했다. 출

입공간인 행랑채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코어로, 영적 공간인 사당은 명상을 위한 숲으로, 누마루 곁의 장독대는 채

원을 갖춘 소규모 정자로 번안하였다(그림 7b 참조). 그 과정에서 <도형>에는 표현되지 않은 포장과 식재를 부여하

고 담장 일부를 덜어냈으며 독립된 화장실이나 협문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생략했다. 또한 단순한 기능 지시의 수

준을 넘어 영역별 특색을 정체화할 수 있는 이름을 붙였다. 이로써 과거 양반 가옥에서 발휘되었던 기능과 연속성

을 갖되 현대 조경 공간에서 뚜렷한 역할과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공간들을 이루고자 했다.

4.3 재현의 결과

4.3.1 전체 배치와 건축물 구성

행랑채에 해당하는 동서측 코어를 통해 옥상으로 진입하면 건물과 담장을 지나 화계 앞 정자인 견일정(見一亭)

과 사랑채에 해당하는 외사(外舍) 사이에 닿는다. 대지 북측에 위치한 견일정은 디귿자 화계를 마주하고 있으며, 화

계 앞뜰로 나아가면 초화류와 관목, 교목이 어우러져 그 자체로 완결성 있는 정원에 들어선다. 견일정 남측 가까이 

위치한 주요 건물은 견일정을 향해 돌출된 외사와 중정을 감싸는 내사(內舍)로 나뉜다. 전통적 공간 위계보다는 내

-외의 구성을 강조하고자, 재현된 공간에서는 사랑채와 안채가 아닌 외사와 내사라는 용어를 쓴다. 외사는 사랑채

와 마찬가지로 응접 중심의 공간이다. 차담과 숙식을 위한 방 주변으로 (툇)마루가 길게 이어져 있고 견일정과 가

까워 옥상정원 전체의 중심을 잡아준다. 내사는 안채와 마찬가지로 정주의 공간이다. 역시 숙식의 공간이 서측에 

있으며 동측에는 주방이 마련돼 있다. <도형>에서 대청에 해당하는 남측 칸은 너비가 충분한 반 실외 공간이며 가

까이 다이닝 공간을 두고 있다. 내사와 외사는 함께 미음자형 건축물을 이루는데, 중정을 통해서는 연못을 매개로 

통합되는 한편 바깥에서는 담장을 경계로 구분된다. 외사의 외부 공간은 옥상정원의 진입공간과 견일정-화계로 대

변되는 반면 내사의 외부 공간은 맞닿는 건물 구역의 성격과 맞물려 3개의 소규모 정원으로 이루어진다. 동측의 주

방 근처에는 작물을 재배하고 먹는 공간인 유정(酉亭)과 채원(菜園)이, 남측의 대청 근처에는 명상을 위한 숲인 죽

림(竹林)이, 숙식을 위한 방 근처에는 장작을 때는 파이어핏에 해당하는 휘암(輝巖)이 자리한다(그림 8, 9 참조).

a: 선과 글자가 돋보이도록 가공한 <도형>

  

b: <옥상별서, 화계산수> 평면배치도

그림 8. <도형>과 <옥상별서, 화계산수>의 평면배치도
b 범례: a: 화계(花階), b: 관란석(觀瀾石), c: 견일정(見一亭), d: 서측 코어, e: 동측 코어, f: 외사(外舍), g: 내사(內舍), h: 천정(天庭), 
i: 유정(酉亭), j: 채원(菜園), k: 휘암(輝巖), l: 죽림(竹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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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옥상별서, 화계산수> 전체 조감도

4.3.2 견일정

견일정(見一亭)이라는 명칭은 <도형>에서 강정의 마루 부분에 쓰인 당호다. 외행랑으로 들어와 강정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보였을 현판으로 판단되어 대표성 있는 당호로 설정했다. 전거로서 ‘견일(見一)’은 ‘초야에서 일찍이 

한 사람이라도 봤는가[林下何曾見一人]’라는 당나라 시구에서 따온 것으로, 영화로운 관직 생활 후 자연에 은거하

는 선비를 뜻한다8). 글자에 충실하게 ‘견일’을 풀면 ‘하나를 보아 모든 것을 안다’라는 의미에 닿는다9). 종합하면 

견일정은 은퇴한 사대부의 전원생활, 또는 생각의 집중과 통달을 뜻하는 당호라고 할 수 있다. <도형>의 견일정은 

서측 마루, 가운데 방, 동측 누마루 셋으로 이루어져 이를 토대로 건축물을 구성하였다(그림 10a 참조).

견일정의 서측 마루는 주출입구인 서측 행랑채와 가까운 곳으로 견일정을 구성하는 세 공간 중에서 접근성이 가

장 좋다. 들어오고 나가기 쉽고 풍경을 시원하게 누릴 수 있도록 입면을 활짝 열고, 툇마루에는 기단과 마루 사이

에 단차를 하나 더 내어 걸터앉을 공간을 길게 마련하였다(그림 10b 참조).

가운데 방에서는 창호를 통해 바깥 풍경을 바라보게 하였다. 통상 누정의 방에서 개방감을 강조한다면 짝수의 

a: 견일정과 화계 일대 전경

 

b: 견일정 서측 칸 마루와 화계

c: 견일정 가운데 칸에서 화계를 정면으로 바라본 모습

 

d: 견일정 동측 칸 누마루에서 화계를 바라본 모습

그림 10. 견일정의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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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겹쳐 여는 분합문을 들어열개로 설치해 가변성을 주게 마련인데,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실내 환경의 질을 유지

하기 위해 얇은 프레임의 유리 통창으로 시야를 한껏 열었다. 이곳에서는 화계의 정갈한 정면을 감상할 수 있다. 

지면부터 단이 올라가며 석재의 가지런한 수평선과 함께 겹겹이 쌓여가 취병의 외곽선에 이르러 정돈되는 화계 식

재의 조화로움을 느낄 수 있다(그림 10c 참조).

동측 누마루는 서측 마루와 방보다 바닥이 한턱 높고 가장자리에 난간이 있다. 외부 공간으로 접근하는 듯한 분

위기를 최소한의 형식으로 자아내는 누마루 특유의 미감이 이곳에서 발휘된다. 동측 누마루 가까이에는 지면에 대

나무와 파초 화분을 놓고 축대 위에는 배롱나무를 심어 정면 풍경과 다르게 보다 풍성하고 화려한 정취를 느낄 수 

있다(그림 10d 참조)10).

4.3.3 화계

화계의 재현에서 중요한 선결 과제는 단 높이의 설정이다. <도형>에서 총괄 내역상의 지시어 ‘강정(江亭)’과 화

계 부근의 당호 ‘문류정(聞柳亭)’은 정자에서 화계 너머를 내다볼 가능성을 제기하게 한다. 그런데 시뮬레이션 결과 

정자에서 화계 너머를 직접 조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견일정의 기단+마루 높이를 1m로, 사람 눈높이를 

1.5m로 가정하면 견일정에 올랐을 때의 눈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5m 정도가 된다. 화계는 4단이며 최외곽에 취병

이 있다. 화계+취병 높이를 2.5m에 맞춰보면 단별 35cm에 취병 1.1m 정도가 된다. 궁궐 화계에서 대개 두 겹 이

상 올려 쓰는 장대석 한 개의 높이가 30-40cm이며 창덕궁 주합루에 재현된 취병 높이가 1.5m이다. 말하자면 정자 

위에 선 사람의 눈높이와 같게 화계와 취병의 높이를 맞추면 규격이 지나치게 작아진다. 그렇게 맞춘다 하더라도 

수평 이하의 시야각을 낼 수 없으니 저지대를 조망한다는 목적은 달성할 수 없고, 시야각을 확보하려면 정자의 기

단을 끌어올리거나 화계와 취병 높이를 더 낮출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더라도 공간의 형태는 더욱 어색해진다.

연구진은 정자에서 화계 너머를 직접 조망한다는 전제를 버리고 정자에서 바라보이는 화계의 시각성에 집중했

다. 궁궐 화계의 규격은 석축의 한 단 높이가 50-100cm, 단면에서 폭과 높이의 비례가 1:1-7:1 정도로 다양했다. 

이를 참조해 본 재현에서 단의 높이는 50cm로 맞추었다. 이렇게 되면 4단의 높이는 2m가 되어 인공지반에 교목을 

심기에도 적절한 토심이 확보된다. 화계의 한 단 너비는 간가도상의 한 칸, 즉 2.4m이므로 폭과 높이의 비례는 

4.8:1로 정해졌다. 취병의 높이는 1m로 설정해 화계 두 단의 높이와 같게 했다. 이로써 화계와 취병의 입면이 조

형적으로 드러나면서도, 지나치게 높은 나머지 바라보는 사람에게 장막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의도했다. 화계의 최

상단 중앙에는 한두 사람이 올라설 크기의 평평한 돌을 놓았다. <도형>에는 없는 요소다. 이름은 ‘물결을 바라보는 

돌’이라는 뜻의 관란석(觀瀾石)으로 지었다. 이로써 정자에서는 화계 너머의 강을 가늠하고 소리를 듣는 한편, 화계

에 올라 강을 직접 내다볼 수 있게 함으로써 ‘강정’의 정체성이 화계를 통해 발현되도록 했다(그림 11a 참조).

좌우 축대의 높이는 4단, 즉 2m에 맞추어 진입공간의 담장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화계 정면에서는 단이 올

라갈 때마다 입면이 분절되므로 측면에서는 여러 단 높이에 해당하는 큼직한 입면을 연출하는 게 효과적이리라 판

단했다(그림 10d, 12a 참조). 또한 <도형>에는 없는 계단을 추가했다. 창덕궁 낙선재 일대에서 꺾이는 부위나 가장

자리에 놓인 계단을 참조해(그림 12b, 12c 참조) 좌우 축대 안쪽으로 계단을 삽입했다.

식재는 <도형>에 글자로만 쓰여 있어 설계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궁궐 화계를 사례로 교목, 

관목, 초화류의 성상과 식재 밀도에 따라 달라지는 경관을 검토하였다(그림 12d, 12e, 12f 참조). 이를 통해 화계의 

미감에는 석축과 식재의 조화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인접한 건축물의 기능이나 감상․관리의 접

근성에 따라 식재 구성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도형>의 화계는 정자에서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감상 대상인 동시

에 식물의 관찰과 재배에 관심이 많은 원예 애호가의 활동 공간이라 보았다. 이를 반영하고자 화계 석축의 조형적 

수평선을 드러내 전체적 윤곽을 잡는 동시에, 여러 종의 식물을 쓰되 서로 다른 종류의 식물을 뭉치거나 섞기보다 

a: 화계 최상단 중앙의 관란석과 조망 풍경

  

b: 화계 2단의 서쪽 모서리에서 견일정을 바라본 모습 c: 화계 서쪽에서 북동쪽을 바라본 모습

그림 11. 화계 영역의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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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고유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식재 위치를 조정하였다(그림 11b 참조). 또한 주인과 방문객이 몸소 화

계에 올라 식물을 가꾸고 감상하기 용이하도록 식재 밀도를 조절하였다. 2단 모서리의 괴석은 정확히 모서리에 배

치할 경우 뒤로 물러나 보이는 경향이 있어 위치를 약간 조정하여 오브제로서 더 잘 드러나도록 했다.

화계 앞 지면에는 식물 못지않게 화분을 감상하는 묘미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다양한 형식의 화분을 도입하

였다. <도형>에는 일부에만 ‘盆(분)’자가 적혀 있지만, 화계의 조형과 바닥 포장의 균질함을 고려해 모두 화분으로 

구성하였다(그림 11c 참조).

4.3.4 천정

<도형>에서 외사(外舍)와 내사(內舍)가 이루는 직사각형 중정에는 연못을 도입하였다. 미음자로 닫힌 평면을 갖

춘 뜰집의 가운데 마당은 대개 비워져 있다. <도형>의 뜰집도 마찬가지다. 내부에 아무 정보가 기입되어 있지 않고 

가장자리에 쪽마루로 보이는 먹선이 일부 그어져 있을 뿐이다. 이 정도 규모의 살림집에서 중정은 마사토로 포장되

고 수목이나 시설물 없이 다양한 쓰임에 대응하는 가용 공간에 해당한다. 그런데 본 프로젝트에서 재현된 공간은 

상시 거주를 위한 살림집이라기보다 여가를 위한 파빌리온에 가깝다. 이러한 전제를 적극 반영하여 중정에 수공간

을 도입했다(그림 13a 참조). 못 속에는 플랜터를 두어 연꽃을 심고 위에는 내사와 외사를 오가는 징검다리를 두었

다. 하늘과 가까운 옥상에서 하늘을 비추는 못이므로 이름은 천정(天庭)이라 붙였다. 연꽃은 흔들림 없는 벗, 못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상징으로서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선호했던 조경 요소로 의미가 있다(윤호진, 2010).

a: 내사 중정의 천정

 

b: 유정과 채원

그림 13. 천정과 유정, 채원의 뷰

a: 창덕궁 승화루 앞 화계의 측면

  

b: 창덕궁 석복헌 뒤 화계의 동쪽 모서리 c: 창덕궁 낙선재 뒤 화계 서쪽 끝단

d: 창덕궁 승화루 앞 화계의 정면

  

e: 창경궁 함인정 인근 화계의 정면 f: 창덕궁 인정전 뒤 화계의 정면

그림 12. 화계의 단 구성과 식재에 관한 참고 사례(2024.7.19.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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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유정과 채원

<도형>에서 내사의 남동쪽 모서리는 바깥을 향해 누마루가 열려 있고 옆으로 창고가 늘어서 있으며 바깥 맞은

편에는 장간(醬間), 즉 장독대가 놓여 있다. 해당 영역은 내사 중에서도 식재료를 보관하고 가공하는 등 식생활과 

밀접한 곳으로 판단된다. 이에 착안해 내사의 창고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주방을 두고 바깥의 장독대 자리에는 작은 

정자를 마련해 주방과 정자가 연계하도록 했다. 정자의 이름은 ‘장(醬)’자에서 술을 뜻하는 부분인 ‘유(酉)’자를 떼

어 내어 유정(酉亭)이라 지었다. 식재료를 보관하고 가공하는 공간으로서 장독대와 소비하는 공간으로서 정자는 기

능 면에서 다르지만 먹는다는 행위와 발효라는 작용으로 연결됨으로써 특유의 정체성을 이루도록 했다.

<도형>에서 장독대 주변은 별다른 표기 없이 비어 있다. 사당 영역과 구분되도록 담장이 세워져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텃밭에 해당하는 채원(菜園)을 두어 작물을 기르는 생산 공간이자 유정에서 바라보는 식재 경관으로 설정

하였다(그림 13b 참조). 이를 위해 담장의 높이를 최소화해 영역성을 가시화하는 정도만 남겨두는 한편, 뜰집과 가

까운 일부는 아예 덜어내 동선을 확보하였다.

4.3.6 죽림과 휘암

<도형>에서 사당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건물을 짓지 않고 대나무를 빼곡히 심어 작은 숲을 조성하고 간략히 죽

림(竹林)으로 이름 지었다. 사당은 선조의 제례를 지내는 영적 공간이다. 제례 행위가 간소화되고 전용 공간을 주택

에 들이지 않는 동시대 한국의 공간 문화를 반영하되 영적 공간으로서의 분위기를 활용하고자 숲을 도입했다. 대나

무는 수직성이 강하고 밀식되는 편이어서 둘러싸인 사람에게 위요감을 준다. 동시에 줄기가 교목에 비해 얇고 흔들

림이 있어 바람과 빛의 존재감을 잘 드러낸다. 죽림 속에는 구부러지는 오솔길을 두어 느린 걸음의 산책을 유도하

고 가운데 벤치를 두어 바람 소리와 빛의 변화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그림 14a 참조).

<도형>에서 사당의 서쪽이자 건넌방(越房) 주변에 해당하는 영역에는 채원 자리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표기가 없

다. 이 부분은 외사와 가깝지만 담장으로 구분돼 있어 사당과의 연관성이 더 강한 공간이다. 건넌방 위치에는 내사

의 숙식 공간을 배치하고 그와 맞닿은 외부 공간에는 야트막한 방형 석단을 두어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을 수 있

는 나지막한 정원을 구상했다(그림 14b 참조). 이름은 모닥불을 피우는 바위라는 뜻의 휘암(輝巖)으로 지었다. <도

형>에서 죽림과 휘암의 자리는 제사와 관련된 부분이지만 옥상의 파빌리온에서는 소규모 인원이 조용하고 정적인 

시간을 보내며 생각을 정리하기 좋은 공간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유정과 채원, 죽림과 휘암은 내사의 다양한 기능

을 수용하고 확장하는 외부 공간으로서 각각 특색을 갖는 한편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되도록 구성하였다.

5. 재현의 성과와 시사점

5.1 고증 연구의 측면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도형>은 조경역사학의 측면에서 중요한 공간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런데 자료의 제작 배경

에 대해 밝혀진 바가 없다는 점은 자료의 접근과 활용에 난관으로 작용한다.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진전될 수 있

는 부분이지만, 자료 자체만으로도 이미 가치를 드러낸다는 점은 타 문헌 자료를 경유하지 않은 연구와 해석의 가

a: 죽림

 

b: 휘암

그림 14. 죽림과 휘암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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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제기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료에 대한 기초적 검토를 수행하는 동시에 ‘설계’를 연구 방법론으로 삼아 자료의 해석을 진전

시키고자 하였다. 자료에 착목한 고증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료에 드러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추론을 지양한다.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점을 ‘자료’보다 그에 기록된 ‘공간’에 맞춘다면 접근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가령 <도형>과 같은 간가도에서 먹선과 글자는 공간에 대해 매우 한정적인 정보만을 드러낸

다. 한정적 정보를 바탕으로 설계를 통한 재현을 시도한다면 자료에 명시되지 않은 행간의 추론을 수행하게 된다. 

화계의 단 구성과 높이, 식재의 밀도와 배치 등을 구상하며 현존 사례를 참조하는 한편 주택 전체의 공간 구성과 

제작자의 취향 등을 잣대로 일종의 ‘두껍게 읽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행간을 읽을 때 설계의 태도가 갖는 장점 중 하나는 재현하고자 하는 공간을 발 디딘 사람의 시점에서, 

그리고 조성과 관리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도형>에서 지붕이 맞닿을 듯한 견일정과 사랑채

의 거리감, 화계의 디귿자 형태가 갖는 효과, 화계에 올라갔을 때의 느낌, 마당을 잘게 분절하는 담장과 수많은 문

과 측간의 기능에 대해서 설계의 관점을 가졌을 때 해석하는 시각은 편평한 자료를 내려다볼 때와 다르다.

연구라는 행위의 궁극적 목표가 드러난 현상의 확인을 넘어 드러나 있지 않은 이면의 규명에 있다고 본다면, 자

료 속 공간을 재현하는 설계의 방식은 문헌의 교차 검토를 통한 고증 못지않게 연구를 심화하는 방법론으로서 의

미가 있다. 재현에 있어 복원과 창조가 경계를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한양대학교 박물관, 2012) 현실의 의사결정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조건이라면, 본 논문에서 시도한 ‘창의적 재현’이 고증 연구를, 나아가 전통의 발명을 진전시

키는 방식으로 쓰일 가능성은 충분하다.

5.2 설계 실무의 측면

실무 현장에서 전통의 구현은 차용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전통에 대한 감각이 현존하는 유적에 밀착되어 

있고 그러한 감각을 구현하려면 재료나 형식을 적절히 끌어오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복제를 넘어 원리의 구

현과 창발적 변용의 시도도 있지만(임한솔, 2022) 모방을 꾀하든 응용과 변주를 꾀하든 기본적으로는 차용의 구심

력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과 결부된 설계가 지평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설계 언어를 더욱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설계 언어를 풍부하게 한다는 것을 구체화해 설명하면, 그 첫째는 설계 어휘를 늘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에 

검토되어 쓰이고 있는 요소를 추가하거나 다변화하는 것이다. 도입할 수 있는 요소와 기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설계

의 선택지는 많아질 수 있다. 다음으로는 설계 어휘의 새로운 쓰임을 발견하는 것이다. 기존에 쓰이던 형식을 새로

운 재료로 구현하거나, 기존에 쓰이던 재료를 새로운 형식으로 응용하는 등 어휘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거나 전통 

바깥의 어휘와 결합시키는 시도가 이에 해당한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도형>에 대한 분석과 재현을 통해 전통과 관련된 설계 어휘를 조명하고 그 활용 사례를 제

시하고자 했다. 가령 화계에서 생육 환경과 시각적 효과를 고려한 식물과 화분, 괴석, 취병의 배치법을 확인해 적용

한다든지, 석축의 정형성과 식재의 비정형성 간의 조화라는 미적 원리를 반영한다든지, 전경화된 화계라는 개념을 

창안해 강조한 것이 전자에 해당한다. 화계의 정형성과 수평성을 강조하고자 입면을 구성하는 재료로 가로 패턴이 

있는 밝은 색상의 철재를 쓴다든지, 재질의 연계와 일상 관리를 고려해 마사토 대신 건식 타일을 바닥 포장으로 설

정한 것 등이 후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시도는 물론 전통 관련 설계 프로젝트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전통의 개념 자체가 과거를 원천으로 삼고 있는 까닭에 그 응용에 있어 보수적 경향이 뒤따르게 마련이

며, 그로 인해 새로운 어휘나 조합을 시도하는 데는 난관이 따르곤 한다. 그런 면에서 본 프로젝트는 과거의 자료

에 기반하되 유사한 실례를 찾기 어렵고, 시공을 전제하지 않는 페이퍼 워크이므로 그러한 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요컨대 본 설계 프로젝트는 자료에 기반한 연구인 동시에 실무에서 쓰일 전통의 어휘

를 풍부하게 하려는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

6. 결론

본 논문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도형> 자료에 기록된 주택 정원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현대 조경의 관점에

서 창의적으로 재현한 설계 프로젝트의 과정과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도형> 자료는 18세기 말

-19세기에 제작된 간가도 형식의 문서 자료다. <도형> 자료에는 전체 88칸에 이르는 주택의 평면 구성과 식물 40



임한솔, 장혁준

한국조경학회지 제 53권 2호(통권 228호) ｜97

여 종이 식재된 4단 화계가 그려져 있다. 자료에 기록된 주택 정원은 건축물과 외부 공간이 긴밀하게 접목돼 있고, 

화계가 건물의 배후가 아닌 전면에, 자연지형이라기보다 조작을 가한 지형에 자리한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 후기의 

원예 취미가 식재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옥상별서, 화계산수>로 이름 지은 설계 프로젝트는 <도형> 자료에 기록된 주택 정원을 재현하되, 전통의 구현

과 현대적 설계의 접목을 궁극적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간가도에 기록된 평면 배치를 준용하고 식물 종을 추적

해 반영하는 동시에 입지와 건물 구성, 프로그램 적용, 세부 식재 등에서 자료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창안하고 

동시대 조경 문화를 반영해 재해석을 가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도형>의 화계에 대한 과감한 해석을 바탕으로 옥

상의 인공지반 위에 4단의 화계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해석과 재현은 <도형>을 고증 연구의 대상으로서만 다루었다

면 시도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유사한 형식으로 볼 만한 유적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도형>을 근거

로 창안한 ‘전경화된 화계’라는 개념은 말하자면 실물로서 증명된 바 없고 심화된 후속 연구를 요하는 문제다. 과감

한 해석과 재현이 기성의 인식에 대해 균열을 내고, 자료에 대해 오해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실물 유적 사례가 추가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새로운 가설의 제출과 가능

성의 가시화가 학계에 유의미한 화두를 던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전통조경을 주제로 한 설계공

모를 기회 삼아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으며, 이러한 시도는 고증 연구와 설계 실천이 서로에게 유의미한 영향

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고증과 설계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본 연구의 한계와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고증의 측면이다. 본 논문은 <도

형> 자료에 기록된 내용의 내적 분석에 집중해 논의를 전개했다. 추후에는 자료에 쓰인 당호나 문구를 타 문헌을 

통해 추적하거나 입지 환경, 건축물 구성, 식재 등을 다른 사례와 비교하는 등 외적 분석으로 나아갈 여지가 있다. 

다음으로 설계의 측면이다. 서론에서 밝혔듯 본 논문에서는 ‘복원적 재현’과의 구분을 명시하고자 ‘창의적 재현’이라

는 용어를 썼다. 성과를 재고하건대, 자료를 매개로 창의와 재현 사이의 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

제의식이나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본 논문에서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달리 말하면 본 연구는 고증

과 설계 모두에서 <도형> 자료의 연구 가치와 활용 방안, 향후 과제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본 논문을 통

해 <도형>을 비롯한 간가도를 다루는 조경역사학 연구가 확산되고 전통 조경과 관련된 설계 프로젝트에 새로운 시

도가 촉발되길 기대한다.

-------------------------------------
주 1. 소장처인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 경위를 문의해본 결과, 고문서상으로부터 80여 건의 다른 자료들과 함께 구입된 것이며 

함께 구입된 자료들 간의 상호 관계나 구입 경로 추적을 통한 고증은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주 2. 2024 제1회 대한민국 전통조경대전 웹사이트에 제시된 공모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전통조경공간, 별서와 관련하여 자

신만의 설계 언어로 새롭게 재해석하여 재현한 디자인 ② 관련 문헌, 회화, 지도, 시 등에 숨겨진 전통조경 원리를 찾아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 ③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전통조경과 경관을 새롭게 감각 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는 

디자인 ④ 전통조경의 원리를 현대적 공간(도시공원, 도시숲, 공동체정원, 아파트조경, 옥상조경 등)에 도전적으로 접목

한 디자인 등 ⑤ 그 외, 전통조경의 재현, 재생, 보존, 복원, 복구 등과 관련한 주제로 한 작품”(2024 제1회 대한민국 전

통조경대전, https://www.laheritage.kr/).

주 3. 정정남(2013)은 간가도라는 용어도 사용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자료를 통칭하는 용어로 ‘도형’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정정남의 연구에서 사용하는 ‘도형’이라는 용어의 범주가 건축역사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간가도’의 범주와 다르

지 않다고 판단하는 한편, ‘간가’라는 말에 기둥과 보가 이루는 가구식 구조의 의미가 반영돼 있다는 김왕직(2007)의 견

해를 수용하여 ‘도형’보다는 ‘간가도’라는 용어를 채택한다.

주 4. <도안(圖案)>이라 이름 지어진 민속062086 자료는 소장처의 유물정보에 언급되었으나 형식이 다를뿐더러 내용에 참조할 

만한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한다.

주 5. 외사의 칸 수는 14.5칸으로 적혀 있는데 세어보면 15.5칸이며, 내사의 칸 수는 32.5칸으로 적혀 있는데 세어보면 34칸이 

나온다. 또한 강정은 14칸으로 적혀 있는데 세어보면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로 15칸이다. ‘허(虛)’나 ‘장(障)’이 기입된 

부분을 세지 않는 등 칸 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달랐거나 일부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도형>만 가지고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주 6. 한자 원문으로 기입된 식물 종에 대한 해석은 다음 문헌을 참고하였다. 이종묵(2009), 정종우 등(2016), 정민 등(2019), 

조민제 등(2021).

주 7. 백종철 등(2014)이 임원십육지의 관병법을 연구한 바에 따르면 취병을 이루는 식물로 곧은 소나무, 주목, 측백, 사철

나무 등이 쓰였고 하부에 패랭이꽃, 범부채 등을 식재하기도 했다.

주 8. 인용한 전거와 관련해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에서 채제공의 번암집 34권에 실린 ｢견일헌중수기(見一
軒重修記)｣의 역자 주석을 옮긴다. “당나라 덕종 때의 승려 영철이 위주에게 보낸 시에 “나이 들고 한가하여 바깥일 없

으니, 삼베옷에 풀 자리 앉아도 편안하구나. 만나면 다들 사직하고 떠난다 말하지만, 초야에서 그런 사람 하나라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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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있었던가.[年老心閒無外事, 麻衣草坐亦容身. 相逢盡道休官去, 林下何曾見一人.]”라고 했다. 《唐音 卷14 答韋舟》”

주 9.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에서 제공하는 홍양호의 이계집(耳溪集) 13권에 수록된 ｢견일정기(見一亭記)｣
에 따르면, 홍양호는 ‘林下何曾見一人’의 전거 외에도 공자의 “나의 도는 하나로써 모든 것을 꿴다(吾道一以貫之)”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출처(出處)에 따라 절개가 달라지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주 10. 배롱나무의 경우 원문에는 ‘百日紅(백일홍)’으로 쓰였고 남측 축대에만 있다. 백일홍은 소교목인 배롱나무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국화과에 속하는 초화류의 이름으로 쓰일 때도 있다. 전자를 목백일홍(木百日紅), 후자를 초백일홍(草百日紅)으

로 쓰기도 한다. 설계의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좌우 축대에 올라가는 식재의 효과를 시험한 결과 배롱나무를 두는 것이 

축대의 형태와 맞물려 가장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좌우 축대에 모두 배롱나무를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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